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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ㆍ6 한미정상회담 의미 및 평가

난 8월 6   과 시  제3차 한미정상 담  청

에  개최한  양 정상  한미동맹 정비, 한미 FTA 처 , 한문제, 포

적  문제 등 4가  들에 한  합 사항들  하 다. 한미

동맹  정비 문제  , 양 정상  한미연합  강 , 전시 전 제

 전 , 주한미  합   행, 동맹  전략적 고 미래 향적 

조  전, 동맹  하고 계적 차원  평  에 여 할 

것 등에 합 하 다. 한미 FTA 처 문제  하여 경제 야  항 적 

팀  식 , 가능한 빠  시  내 양   비  노  등  가  내

 합 하 다. 한문제   합  내 들  한 핵 신고에 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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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저한 검 체제 , 든 핵무  존하는 핵계  전한 포  촉 , 한 내 상  개  

미 는 전 필 에 합 , 시  강산 객 피살사건에 한 감   남 한 간 

 한 해결촉  향   당  등 었다. 한미 간 포 적  문제들 는 시  

라크  아프가니 탄에  한  여에 한 감사 , 에 한 한미 간 공동 처  량

살상무 (WMD) 산  등에 한 조, 주탐사, 주과학, 원  평 적  등에 한 조, 

한  학생 미  연  프 그램(WEST) 신  등  내 들  합 하 다. 러한 8ㆍ6 한미정상 담  다

과 같   가  미 여  평가  할  다.

첫째, 한미양  한  ‘ 미 남(通美封南)’ 정책 거  히 하 다.  정  출   한 

정  정  상 고 남정책 는 남한   정  참여정  비 하게 들여  정 가 

새 게 천 한 정책  폐 시키는 것 다. 한  본 달  한 한 단   미 남 

정책  사하고 다. 난 60년 내내 천  원 취  해  미 에 하여는 갖 미  

 정책  사하고 고, 난 10년간 그  ‘ 민족끼 ’  주 해  남한에 하여는 ‘역 ’니 

‘간상 ’니 하는 갖 험담들  퍼  미  해  정  압 하고 들  한 노  경

주하고 는 것 다. 그러나 한미양   정상 담  해 러한 한  미 남 정책  단 히 거

한 다.  정상  ‘ 한  제 사항들에 한 한 조(close cooperation)  정책조 (policy 

coordination)  계 할 것’  합 하 , 한  그  거 하고 피하고 는 한  문제  

공개적  문제 삼았고, 한  철저한 비핵  문제  거 하 고, 강산 객 피살사건에 한  

정  해결 안  하는 합  등  하  한  미 남 정책  하게 거 하고 다.

째,  정  정책에 미   했다. 출  시 천   정  정책   

민  정   참여정  정책과 큰 차  보 고 다.  정  정책  남 계  

3   ‘비핵ㆍ개 ㆍ3000,’ ‘상생경제  ,’ ‘ 적  추 ’ 등  내걸고 ‘ 정  정

 실  적 ’  촉 하고 는 정책 다. 러한  정  정책에 해 한과 한

사  내 많  햇볕정책 들  강하게 비판하고 다. 히, 미 산 쇠고  파동   

정 에 한 민들  가 낮아  한   정  퇴 과 정책  폐  해 전



하고 는 다. 러한 상  에  한미정상 간에 합 한 ‘ 핵신고  철저한 검 체제   존

하는 든 핵무   핵계  전한 포  촉 ’는  정  정책  ‘비핵 ’ 에 힘  실

어  다. ‘ 한  제사  원   노 한다’는 합 내   정  정책  ‘개

’ 에 힘  실어  다. 그 고 ‘ 한 내 상  개  미 는 전 필 ’  한 것  

적  추    ‘ 한 개  노 ’  적극 하는 내   정  정책

에 힘  실어주고 는 내 라고 볼  다. 

째, 미  ‘ 남압 (通南壓北)’ 정책  무   했다. 6 담 내에  미  주역  

주역  어  한  비핵  노  경주 고 만 한  보 하고 는 존 핵무 , 핵 생산 시

, 핵개  프 그램  전히 폐 (dismantle) 는 한  실 적  비핵 에 한  시간  흐  

에   산 고 다. 한  실 적  비핵 가 실패  가능  높아   시 행정  

고민  결  ‘ 한 정  정 에게 사  당한 어  시행정 ’라는 역사적   어날  없

다. 감 6개월  남겨놓  시행정 는 러한 역사적  과  초조감  갖  않   없  

것 다. 런 상  에  시 행정 는 한 정  정  척에  라는 무  빌  한  

향해 강한   내  정상 담 합 사항  한  내 라고 볼  다. 시  

시 행정 가 나 게 한에 해 적 고 비핵 가 실패  가고 다는 미  내  여 들  식

하  철저한 비핵  강조하고 한  끈하는 문제  거 하  한  압 하는 무  

 한 다. 

넷째, ‘21  한미전략동맹’  조절  향했다. 난 4월 제1차 한미정상 담에  합 한 핵심내

 ‘전 적  한미 동맹  21  한미전략동맹   시킬 것  그 체적  내  시 

 한 문 시(본래 난 7월  계 ) 논 한다’는 내 었다. 그러나 러한 합 내   제

 실천  하고 상당한 차  빚고 다.  담에  한미양  “한미동맹  전략적 고 미

래 향적  전시키고, 동맹  하고 계적 차원  평  에 여한다”는 제1차 

정상 담에  합  내   하는 에 물   상 척  보  하 다. 약  한

미동맹  강 시키고 산적한 한미 간 안과제들  감 게 추 해야 함에  하고  같  한

미동맹 업  제 걸  맴돌고  한미동맹  적 에 해 신  하고  문

라고 볼  다.  년  남겨  하고 물러가는 미  시 과 한미동맹문제  쫒 는 

 에 다룰 경  신  한 합  출할 가능  고 미 산 쇠고   파문처럼 

 파문 라  게  한 나  그  조절하여 미  차 정  과제  양하 다고 

볼  다.

   

 한미 간에 가  한 안과제는 21  한미전략동맹  체 시키  한미동맹  새  차원

에  결  강 시키는 다. 러한 한미동맹  결 과 강  한 업추 에는 한  집 한 해

책동, 내 미 들  저항, 한미양  차원에  갈등 등 많  애 들  사 고 다. 한미

양  러한 애 들  하게 한  보다 합 적  비책들  하여 새 시 에 필 한 

합 적 고 공적  21  한미전략동맹  체 시켜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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